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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규

명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 우

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3,731명에 대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결혼이민자들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은 여성, 30대, 고졸 이하, 5∼10년 미만의 혼인 기간, 4~5명의 가구원 수, 

13.5/20점의 한국어 실력을 보인다. 둘째, 결혼이민자들은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

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사회적 활동참여가 적으며, 생활만족도는 보통이라

고 인식하였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가족과

의 관계, 사회적 지위, 우울증 경험 정도, 자녀와의 관계였다. 즉, 결혼이민자 중 가족

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우울증 경험이 적을수록, 

자녀와의 관계자 좋을수록 이들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혼이

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가 많을수록 이들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

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라는 매개변수가 

매개역할을 하면서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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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는 ‘이민의 시대(Age of Migration)’라고 할 정도로 국제적 인구이동이 그 어

느 시기보다 활발하다. 2017년 기준 세계인구의 3.4%인 2억 5천만 명이 국제이주(이

민) 인구이고, 이들은 현재 태어난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UN, 2017).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은 1990년에 약 5만여 명에서 2020년 현재 2,036,075명으로 

전체 인구(51,829,023명)의 3.9%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왔다. 이 중 장기체류외국인은 

1,610,313명(79.2%), 단기체류자는 425,752명(20.8%)으로, 장기체류자 중 단순기능인

력이 409,039명(25.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168,594명(10.4%), 영

주자격 체류외국인 160,947명(9.9%), 유학생 153,361명(9.5%), 전문인력 43,258명

(2.6%)의 순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결혼이민자1)는 일시적으로 우리 사회에 체류하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노동

자(단순기능인력+전문인력)나 유학생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고 계속해서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한국 사회에서 삶을 영위한다는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한 이민자 집단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이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female)는 국제이주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주제로 특히 동아시아에서 가족형성이민

(family-formation migration) 또는 결혼이민(marriage migration)은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Lee, 2010). 동북아시아에서 결혼이민 현상은 주로 노동이주의 통로이면서 동시

에 시민권 취득의 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었다(Lee, 2008; Piper, 1997; Piper et 

al., 2003). 한편 국내적으로는 결혼이민자들의 가정의 안정, 지역사회 조기정착과 사

회통합에 관심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중반 이후 결혼이민자가 급증하자 한국정부는 2006년부

터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통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

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

라 결혼이민자를 위한 생활여건, 고용상태, 건강과 우울증, 결혼생활 만족도 등의 구

체적인 세부 분야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이영분 외, 2010; 이오복, 2009; 이

주재･김순규, 2010). 

결혼이민자들은 단순한 이민자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극적인 사회적 

1) 결혼이민자는 법적으로 국적의 취득 여부와 관련 없이 한국인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

계 있는 외국인을 의미한다(이창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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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참여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결혼이민자들의 사회

적 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결혼이민자들의 지

역사회 활동참여에 관한 연구(양순미, 2010),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Lee, 

2013; 김한성･이유신, 2013; 이현지, 2017)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결혼이민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이들의 생활만족도와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인 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가 매

개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 생활만족도, 사회적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

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각각 설정하

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전국적인 실태조사로 시행한 

‘2018년 전국다문화실태조사’2)자료에서 결혼이민자(3,731명)만을 추출해 이들에 대

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관련 요인

사회적 활동참여(social participation)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활동에 개

인이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활동참여는 참여정도나 수준에 따라 크게 여

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혼자 하는 모든 일상 활동이고, 둘째는 타인과 접촉 

없이 타인의 주변에서 하는 활동이고, 셋째는 타인과 사회적인 접촉을 하지만 타인과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단계이다. 넷째는 타인과 협업하는 활동이고, 다섯째는 개인

이 타인을 돕는 활동이고, 여섯째는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는 활동이다(Levasseur et 

al., 2010). 

위와 같은 사회적 활동참여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

2) 전국다문화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 외에도 귀화자, 배우자, 청소년 자녀 등 총 17,073명을 설

문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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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 타인과의 접촉을 통한 사회적 활동참여가 많을수록 건강

과 생활만족도 수준을 높인다. 나아가 지역사회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는 사회적 결속력

과 사회적 지지를 높이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을 받을 수 있게 한다(Douglas, et al., 2016). 다음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서 자신의 몫을 담당하게 하며, 사회적 존재로서 자아를 각성하게 한다(Palmore, 1981; 

박정은, 1994; 양순미, 2010). 또한, 이는 타인들과의 관계와 생산적 활동을 지속하게 한

다(Phillips, 1967; Rowe & Kahn, 1998; 양순미, 2010). 특히, 이민자들의 사회적 활동참

여는 새롭게 정착한 낯선 환경에서 사회적 지원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정착과 사회통합 촉진에 매우 중요하다(Fernandez & 

Fernandez-Mateo, 2006; Fong & Shen, 2016; Gold, 2001; Hagan, 1998).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결혼이민자

의 사회적 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심리적 요인, 환경

적 요인 등이 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결혼여

부, 건강수준 등이 있다. 즉, 결혼이민자 중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미혼일수록, 건강수준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적 활동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ong & Shen, 2016; Lai et al., 2019). 다음으로, 심

리적 요인에는 가족의 지지, 주변의 권유와 호기심, 보답하고 싶은 마음 등이 있다. 즉, 

결혼이민자 중 주변의 권유가 많을수록, 호기심이 강할수록, 가족의 지지가 많을수록,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사회적 활동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부현 

외, 2016; 유정숙, 2012).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에는 경제적 수준, 이웃과의 화합수

준, 사회적 지지, 공동체 의식 등이 있다. 즉, 결혼이민자 중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이웃과의 화합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

록 사회적 활동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ai et al., 2019). 

2.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와 관련 요인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삶의 질(quality of life)3)에 대한 지표 중의 하나로 

3)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필수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

부를 의미한다(Veenhoven et al., 1996). 개인에게 식량, 주거, 건강 등과 같은 필수조건들이 

충족될수록 개인의 삶의 질은 높아지지만, 필수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삶의 질은 낮아진

다(Veenhoven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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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대한 만족의 수준을 의미한다(Moons et al., 2006; Pavot & Diener, 2008). 좀 더 

구체적으로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Shin & Johnson, 1978; Veenhoven et al., 1996; Vohra & Adair, 2000). 개인의 생활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 사회경제적 특성요

인, 신체 및 정신적 건강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에

는 성별, 연령,4) 교육수준, 결혼여부, 자녀유무 등이 있다. 즉, 개인의 생활만족도는 여

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상태일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Bjørnskov et al., 2008; McCaffery & Slemrod, 2006; Safi, 2010). 다음으로, 사회경제

적 특성요인에는 소득, 고용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자본, 종교 등이 있다. 즉, 

개인의 생활만족도는 상대적 소득이 높을수록, 고용상태가 안정되어 있을수록,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Bjørnskov et al., 2008), 사회자본이 많을수록(Bjørnskov, 

2003; Helliwell, 2003), 종교를 갖고 있을수록(Clark & Lelkes, 2005) 높게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신체 및 정신적 건강요인으로 개인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이 좋을수록 개인

의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Safi, 2010).

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와 관련요인은 정주민(내국인)들의 것과 차이가 있는가? 결

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은 정주민들과 유사한 측면도 있고, 낯선 환경

에서 새로이 정착하는 이민자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요

인, 사회적 관계요인(가족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자본, 사회적 차별), 기타 요인(문화

적응, 건강, 언어능력, 지역특성)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으로 

결혼이민자 중 여성일수록, 종교성이 강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

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Angelini et al., 2015; Amit, 2010; Safi, 2010; 김한성･이유신, 2013; 이창식, 2010). 다

음으로, 사회적 관계요인으로 결혼이민자 중 가족과의 정서적 친밀감이 높을수록(김

연수, 2012),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

가 높을수록(이창식, 2010), 가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도 높을수록(김연수, 

2012),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 중 사회자본이 많을수록(김민

4) 개인의 연령과 생활만족도는 선형관계보다는 비선형적인 U자 형태를 보인다(Blanchflower 

& Oswald, 2004). 즉, 개인의 생활만족도는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높아진

다는 것이다(Bjørnskov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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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이현지, 2017),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가족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있을수

록, 규범준수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차별 경험이 낮을수록5)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다(Safi, 2010; 김한성･이유신, 2013; 이영균･이민자, 2016). 마지막은 기타요인으

로 결혼이민자 중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을수록(김연수, 2012), 건강상태가 좋

을수록(Angelini et al., 2015), 한국어가 능숙할수록(김경미, 2012), 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을수록(김한성ž이유신, 2013)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3. 사회적 활동참여, 사회적 관계 및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위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보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즉, 결혼이민자 중 사회적 활동참

여가 활발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결혼이민

자들의 사회적 관계6)와 생활만족도 간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 중 가족연결망이 좋을수록(김연수, 2012), 본국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받을수록, 배우자 가족 모임과 본인 가족 모임의 참석빈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미, 2012). 그리고 결혼이민자 중 모국인 친구

와의 모임빈도가 높을수록(김경미, 2012), 이웃과의 관계가 긴밀할수록(이민아, 2010), 

지역사회활동의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Douglas, et al., 2016; 이영희 외, 2015), 정치활

동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배경희, 2013; 양순미, 2010). 

그렇다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 

정도가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아쉽게도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

족도 간 관계에서 매개역할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인 편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측면에

서 의미가 있다. 우선,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결

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가 이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에 대한 관련 요인은 생활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Amit, 2010; 

Massey & Redston, 2006; 김한성･이유신, 2013). 또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

와 생활만족도와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역시 의미가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의 사회

5) 특히, 결혼이민자 중 거리나 동네,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았다

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강승엽･전희정, 2020). 

6)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관계는 가족관계, 모국인과의 관계, 사회적 인적네트워크, 지역주민

과의 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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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

는 연구는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가 사회적 관계의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가설 및 분석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설정

위에서 논의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

여와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모형을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모형을 크게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로 구성하였다. 먼저, 연구모형 1은 결혼이

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관계를 도식화하였다. 이를 위

해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요

인, 사회학적 요인, 한국생활 요인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 2

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매개변수를 도

식화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결혼이민

자의 사회적 활동참여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의 세부 변수로는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인적네트워크로 각각 구성하였다.

<그림 1>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모형

연구모형1 연구모형2

생활만족도사회학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한국생활 요인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활동참여

사회적
인적네트워크

생활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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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논의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모형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먼저,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는 이들의 여러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는 결

혼이민자 중 여성일수록, 종교성이 강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좋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ngelini et 

al., 2015; Amit, 2010; Safi, 2010; 김한성·이유신, 2013; 이창식, 2010). 또한, 결혼이민

자 중 가족과의 정서적 친밀감이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보유

한 사회자본이 많을수록, 차별경험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한국문화에 대

한 적응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Angelini et al., 2015; Safi, 2010; 

강승엽·전희정, 2020; 김민수·이현지, 2017; 김연수, 2012; 김한성·이유신, 2013).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날 것이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사회적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사회적 

결속력과 사회적 지지를 높이고, 이는 개인의 건강과 생활만족도 수준을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Douglas, et al., 2016). 또한, 결혼이민자 중 사회적 관계가 좋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 중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모

국인 친구와의 모임빈도가 높을수록,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김경미, 2012; 김연수, 2012; 배경희, 2013; 

양순미, 2010; 이민아, 2010). 위의 내용으로 보면, 사회적 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고, 사회적 관계 역시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가 매

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왜냐하면,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활동참여는 

이들의 사회적 관계(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인적네트워크)의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 중 사회적 

관계의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위와 같

은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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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는 생활만족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인적네트워크)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 측정변수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여성가족

부의 ‘2018년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

용한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는 전국 다문화가족의 규모와 가구 

특성 및 개별 가구원의 삶의 양태를 조사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자료이다(여성가족부, 201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2009년에 첫 조사를 시작

한 이후로 매 3년마다 실시하여 2018년도까지 총 4회 실시되었다(여성가족부, 2019). 전

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크게 가구 구성표, 결혼이민자･귀화자 조사표, 결혼이민자･배

우자 등의 배우자 조사표, 만 9~24세 청소년 자녀 조사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사

항목은 가구구성, 가구특성,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경제활동, 기타 일반사항, 가정생활, 학교생활과 국적취득, 정서 및 사회생활, 진로 및 

교육지원, 경제활동 영역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9). 2018년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2018년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22일간 진행되었으며, 결혼이

민자･귀화자 조사표의 응답자는 총 17,073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17,073명의 표본 중에 

결측값을 제외하고, 연구목적에 적합한 결혼이민 비자를 소지한 모든 결혼이민자를 표

본 추출하였으며, 최종 3,731명의 결혼이민자를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한  측정변수로 크게 인구학적 요인, 사회학적 요인, 한국생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인구학적 요인변수는 Amit(2010), Angelini et al.(2015), 김

한성･이유신(2013), 이창식(2010) 등의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해 구성하

였으며, 본 연구의 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요인변수로 ①성별, ②연령, ③최종학력, ④

혼인기간, ⑤가구원 수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사회학적 요인 역시 Angelini et 

al.(2015), Safi(2010), 강승엽･전희정(2020), 김민수･이현지(2017), 김연수(2012), 김한

성･이유신(2013), 이창식(2010)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는데, 본 연구의 사

회학적 요인변수로 ①결혼이민자의 총체류기간, ②귀화기간, ③가구소득, ④기초생활

대상자여부, ⑤영주권취득계획, ⑥한국국적취득계획, ⑦한국어 실력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생활 요인 역시 김경미(2012), 김연수(2012), 배경희(2012), 양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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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이민아(2012)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혼이민자

의 한국생활 요인 변수로 ①배우자 대화시간, ②가족과의 관계, ③문화적 차이 정도, ④

배우자와의 다툼, ⑤자녀와의 관계, ⑥한국생활 어려운 점, ⑦사회적 인적네트워크, ⑧

정착서비스 이용 정도, ⑨공공기관 이용 정도, ⑩건강상태, ⑪우울증 경험 정도, ⑫사회

적 지위, ⑬차별 경험 정도, ⑭사회적 활동참여 정도, ⑮생활만족도로 구성하였다. 각각

의 변수들의 측정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측정방법은 다음의 <표 1>과 같다.7) 

<표 1> 측정변수들의 설명 및 측정방법

7) 본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CMB)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Harman의 

단일요인 검정(Harman’s Single-Factor Test)을 실시하였다. 동일방법편의 문제는 동일한 측

정도구와 조사대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측정하였을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Harman

의 단일요인 검정은 모든 변수를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해 동일방법에 의한 분산이 50%미만

으로 나왔을 때 동일방법 편의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방법

편의에 대한 진단결과에서 동일방법에 의한 분산이 17.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일방법

편의 문제가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측정영역 측정변수의 설명 및 측정방법

인구학적 요인

성별 0=여성, 1=남성

연령 연속형 변수(단위:세)

최종학력 0=고졸이하, 1=대졸이상

혼인기간 연속형 변수(단위:년)

가구원 수 연속형 변수(단위:명)

사회학적 요인

총체류기간 연속형 변수(단위:년)

귀화기간 연속형 변수(단위:년)

가구소득 연속형 변수(단위: 만원)

기초생활대상자여부 1=예, 0=아니오

영주권취득계획 1=있음, 0=없음 

한국국적취득계획 1=있음, 0=없음 

한국어 실력 이민자가 자기 스스로 평가한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실력의 총합(4-20점)

한국생활 요인

배우자 대화시간 연속형 변수(단위:시간)

가족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설문항목 평균측정: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5(매우 만족한다) 가족과의 
관계 설문항목: 배우자, 배우자부모, 나의 부모

문화적 차이
문화적 차이 설문항목 평균측정: 1(전혀 느낀 적 없다)~4(매우 자주 느꼈다)
문화적 차이 설문항목: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빈도(본인, 배우자) 

배우자와의 다툼 1=있음, 0=없음 

자녀와의 관계 1개 선택형 설문문항: 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만족한다)

한국생활 어려운 점
한국생활 어려운 이유 설문항목 총합: 어려운 점 없었음, 외로움, 가족 간의 갈등, 자녀양육 
및 교육, 은행, 시･군･구청 등 기관 이용, 경제적 어려움, 언어문제, 생활방식, 관습, 음식 
등 문화차이, 편견과 차별, 친구사귀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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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매개효과분석을 활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결혼이민자들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한국생활 특성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사회학적 특

성, 한국생활 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Baron & Kenny(1986)의 분석방법

을 활용하였다.8) 

Ⅳ. 분석결과

1. 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생활환경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 검증에 

8)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방법은 크게 3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매개효과가 존

재한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첫 번째 조건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

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사회적 인적네트워크
가족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이 있는 
영역 설문항목 총합: 자신이나 집안 어려움, 일자리 관련, 자녀교육, 여가나 취미,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

정착서비스 이용 정도
정착서비스 받은 경험 여부 총합: 가정방문, 한국사회적응교육, 번역서비스, 임신출산지원, 
부모교육, 언어발달지원언어교육,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 사회활동지원, 각종상담, 일자리
교육, 아이돌보미

공공기관 이용 정도
공공기관 이용 정도 설문항목 총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다누리
콜센터, 주민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센터, 사회복지관, 기타외국인지원센터

건강상태 1개 설문항목 평균측정: 1(매우 나쁘다)~5(매우 좋다)

우울증 경험 정도 1개 설문항목 총합: 1(매우 자주 느꼈다)~4(그런적 없다) (1-4)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 설문항목 측정: 1=하, 2=중, 3=상

차별 경험 정도
차별경험 설문항목 평균측정: 1(차별 받은 경험이 없다)~4(매우 자주 차별을 받았다)
차별경험 설문항목: 거리나 동네, 상점음식점은행, 공공기관, 직장일터, 학교보육시설, 집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
지난1년간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한 경험 정도 = 설문항목 총합: 학부모모임, 모국인 친구, 
지역주민활동, 종교활동, 민간단체, 정치활동 및 노동조합

생활만족도 1개 설문항목 총합: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5(매우 만족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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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측정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한국생

활 특성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로는 여성 88.2%, 남

성이 11.8%로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29.8%, 30대 

46.4%, 40대 18.7%, 50대 4.9%, 60대이상 0.2%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으로는 고졸이하 

93.0%, 대졸이상은 7.0%로 나타났다. 혼인기간은 5-10년미만이 46.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년 이상 21.6%, 3~5년미만 19.4%, 1~3년 미만 12.1%, 1년미만 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4~5명이 50.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3명 41.5%, 6

명 이상 8.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실력은 13.5/20점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여성, 30대, 고졸이하, 5-10년미만의 혼인 기

간, 4~5명의 가구원 수, 13.5/20점의 한국어 실력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2> 결혼이민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측정변수
(N = 3,731)

평균(표준편차) / 비율(%)

인구학적 요인

성별 여성(88.2%), 남성(11.8%)

연령 20대 이하(29.8%), 30대(46.4%), 40대(18.7%), 50대이상(4.9%), 60대이상(0.2%) 

최종학력 고졸이하(93.0%), 대졸이상(7.0%)

혼인기간
1년미만(0.0%), 1~3년미만(12.1%), 3~5년미만(19.4%), 5~10년미만(46.9%), 10년
이상(21.6%)

가구원 수 2∼3명(41.5%), 4∼5명(50.4%), 6명이상(8.0%)

사회학적 요인

총체류기간
1년미만(0.0%), 1∼3년미만(10.3%), 3∼5년미만(15.5%), 5∼10년미만(40.6%), 10년
이상(33.6%)

귀화기간
귀화하지 않음(97.5%), 1년미만(0.0%), 1∼3년미만(0.2%), 3∼5년미만(0.2%), 5∼
10년미만(1.1%), 10년이상(1.1%)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2.1%), 100~200만원 미만(12.5%), 200~300만원 미만(32.5%), 
300~400만원 미만(26.9%), 400~500만원 미만(13.5%), 500~600만원 미만(6.3%), 
600~700만원 미만(2.6%), 700만원 이상(3.6%)

기초생활대상자여부 예(2.8%), 아니오(97.2%)

영주권취득계획 있음(68.1%), 없음(31.9%) 

한국국적취득계획 있음(63.3%), 없음(36.7%)

한국어 실력(20점) 13.57(3.705)

 주1) 체류자격: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F-2-1)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배우자 대

화시간은 2시간 이상(35.1%)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분-1시간 미만(26.4%),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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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미만(26.1%), 30분미만(12.0%),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0.4%)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

혼이민자의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는 평균 4.41/5.0점이고,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차이

는 3.12점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다툼의 경우 있음이 75.2%, 없음이 24.8%로 나타

났고,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4.37점이고,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은 평균 1.9/1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언어문제(18.9%)가 가장 크

고, 그다음으로, 생활방식, 관습, 음식 등 문화차이(15.6%), 자녀양육 및 교육(14.6%), 

외로움(13.8%), 경제적 어려움(9.0%), 친구사귀기(5.1%), 가족 간의 갈등(5.0%), 은행, 

시･군･구청 등 기관 이용(5.0%), 편견과 차별(3.7%), 기타(0.4%)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

혼이민자들은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인적네트워크는 평균 

3.7/5.0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도움 요청 내용으로는 자신이나 집안 어려움 경우

(22.4%)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자녀교육(21.3%), 일자리 관련(19.2%), 여가나 취미

(18.6%), 몸이 아플 때 도움(18.5%)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들이 정착서비스를 이용 정도는 평균 2.8/11회이며, 구체적으로는 임

신출산지원(17.9%)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한국사회적응교육(17.4%), 가정방문

(15.3%), 부모교육(8.5%),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7.8%), 아이돌보미(6.4%), 일자리교육

(6.1%), 각종상담(6.0%), 언어발달지원언어교육(5.6%), 번역서비스(4.9%), 사회활동지

원(4.0%)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들의 공공기관을 이용한 정도는 평균 2.4/8회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센터(32.0%)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29.6%),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8.3%), 고용센터(7.7%), 사회복지관

(7.7%), 여성새로일하기센터(6.0%), 기타외국인지원센터(5.0%), 다누리콜센터(3.6%)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건강상태는 평균 4.0/5.0점이고, 우울증 경험 정도는 

4.7점, 사회적 지위는 2.2점, 차별 경험 정도는 3.2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의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는 평균 1.2/6.0회이고, 구체적으로는 모국인 친구와의 모임

(51.6%)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종교활동(21.1%), 학부모 모임(11.2%), 지역주민 활

동(9.2%), 민간단체 활동(6.2%), 정치활동 및 노동조합(0.8%)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 평균은 3.8/5.0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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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특성

측정변수
(N = 3,731)

평균(표준편차) / 비율(%)

한국생활 요인

배우자 대화시간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0.4%), 30분미만(12.0%), 30분~1시간미만(26.4%), 1~2시간
미만(26.1%), 2시간 이상(35.1%)

가족과의 관계(5점) 4.41(0.652)

문화적 차이(5점) 3.12(0.627)

배우자와의 다툼 있음(75.2%), 없음(24.8%)

자녀와의 관계(5점) 4.37(0.716)

한국생활 어려운 점

어려운 점 없었음(9.0%), 외로움(13.8%), 가족 간의 갈등(5.0%), 자녀양육 및 교육
(14.6%), 은행, 시･군･구청 등 기관 이용(5.0%), 경제적 어려움(9.0%), 언어문제
(18.9%), 생활방식, 관습, 음식 등 문화차이(15.6%), 편견과 차별(3.7%), 친구사귀기
(5.1%), 기타(0.4%) 

사회적 인적네트워크
3.7(2.854); 자신이나 집안어려움(22.4%), 일자리관련(19.2%), 자녀교육(21.3%), 여
가나취미(18.6%), 몸이아플 때 도움(18.5%)

정착서비스 이용 정도
2.8(2.457); 가정방문(15.3%), 한국사회적응교육(17.4%), 번역서비스(4.9%), 임신출산
지원(17.9%), 부모교육(8.5%), 언어발달지원언어교육(5.6%),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
(7.8%), 사회활동지원(4.0%), 각종상담(6.0%), 일자리교육(6.1%), 아이돌보미(6.4%)

공공기관 이용 정도
2.4(1.394); 다문화가족지원센터(29.6%),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8.3%), 다누리콜
센터(3.6%), 주민센터(32.0%), 여성새로일하기센터(6.0%), 고용센터(7.7%), 사회복
지관(7.7%), 기타외국인지원센터(5.0%)

건강상태(5점) 4.00(0.654)

우울증 경험 정도(5
점)

4.71(0.452)

사회적 지위(5점) 2.23(0.467)

차별 경험 정도(5점) 3.21(0.602)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
1.2(1.059); 학부모모임(11.2%), 모국인친구(51.6%), 지역주민활동(9.2%), 종교활동
(21.1%), 민간단체(6.2%), 정치활동 및 노동조합(0.8%)

생활만족도(5점) 3.86(0.773)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결혼이민자는 주로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많으며,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는 배우자

와의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있으며, 배우자와의 다툼이 많은 편이고, 언어문제로 한

국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인적네트워크는 평균 3.7/5.0개이고 자신이나 집안 어려움에 대

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자들은 공공기관으로부터는 

임신출산지원서비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주민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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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이용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가 좋은 편이고, 우울증 경험 정도는 낮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결혼이민자는 자신

의 사회적 지위는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차별 경험을 많이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는 사회적 활동참여 경험(1.2/6.0회)이 비교적 적으며 생활만

족도는 보통(3.8/5.0점)으로 나타났다. 

2.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결혼이민자들의 인구학적 요인, 사회학적 요인, 한국생활 요인

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고, 생활만족도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표 4> 참조).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

(p<0.05)로는 ①연령(b=-0.060), ②혼인기간(b=-0.045), ③가구소득(b=0.092), ④배우자

와의 대화시간(b=0.092), ⑤가족과의 관계(b=0.235), ⑥문화적 차이(b=0.041), ⑦배우자

와의 다툼(b=-0.077), ⑧자녀와의 관계(b=0.127), ⑨한국생활 어려운 점(b=-0.027), ⑩

건강상태(b=0.016), ⑪우울증 경험 정도(b=0.152), ⑫사회적 지위(b=0.182)로 나타났

다. 이는 결혼이민자 중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

록,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이

를 자주 경험할수록, 배우자와의 다툼이 적을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할수록, 한국

생활에 어려운 점이 적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증 경험이 적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중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회귀계수(β) 값 중 0.1 이상인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변수들을 보면, ①가족과의 관계(β=0.235), ②사회적 지위(β=0.182), ③우울증 경

험 정도(β=0.152), ④자녀와의 관계(β=0.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들

의 생활만족도에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지위, 우울증 경험 정도, 자녀와의 관계의 순

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결혼이민자 중 가족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우울증 경험이 적을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이들

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로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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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변수요인별로 구분해 보면, 인구학적 요

인에는 연령, 혼인기간 등 2개 변수이고, 사회학적 요인은 가구소득 등 1개 변수이고, 

한국생활 요인은 배우자와의 대화시간, 가족과의 관계, 문화적 차이, 배우자와의 다

툼, 자녀와의 관계, 한국생활어려운점, 건강상태, 우울증 경험정도, 사회적 지위 등 9

개 변수로 나타났다. 즉, 변수요인별로 보면 한국생활 요인이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학

적 요인 보다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4>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분석(OLS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B β

인구학적
요인

성별(여성=0) 0.059 0.024

연령 -0.005** -0.060

최종학력(고졸이하=0) 0.031 0.010

혼인기간 -0.006* -0.045

가구원 수 0.015 0.020

사회학적
요인

총체류기간 -0.001 -0.008

귀화기간 -0.000 -0.001

가구소득 0.048*** 0.092

기초생활대상자여부(아니오=0) -0.037 -0.008

영주권 취득계획(없음=0) 0.042 0.025

한국국적취득계획(없음=0) 0.020 0.012

한국어실력 -0.000 -0.004

한국생활
요인

배우자대화시간 0.071*** 0.092

가족과의 관계 0.278*** 0.235

문화적 차이 0.051*** 0.041

배우자와의 다툼 -0.138*** -0.077

자녀와의 관계 0.137*** 0.127

한국생활어려운점 -0.025* -0.027

사회적 인적네트워크 0.000 0.001

정착서비스 이용 정도 0.001 0.003

공공기관 이용 정도 0.001 0.002

건강상태 0.181*** 0.016

우울증경험정도 0.260*** 0.152

사회적 지위 0.302*** 0.182

차별경험 0.009 0.015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 0.018 0.025

Constant -0.260 -

N / R2 / Adjusted R2
F-Value, Sig
Durbin-Watson
VIF

3,731 / 0.450 / 0.446
116.55 / 0.000

0.190
1.05~2.83

 * <0.05, ** <0.01,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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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논의한 분석결과들을 정리하면,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는 연령, 혼인기간, 

가구소득, 배우자와의 대화시간, 가족과의 관계, 문화적 차이, 배우자와의 다툼, 자녀

와의 관계, 한국생활어려운점, 건강상태,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변수들에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지위, 우울증 경험 정도, 자녀와의 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 변수요인별로 보면 한국생활 요인이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학적 요인보다 결혼이

민자의 생활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

이민자의 생활만족도는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한국생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앞서 연구가설 1(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날 것이다.)은 채택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매개효과 분석

다음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관

계(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인적네트워크) 변수의 매개역할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

선, 사회적 관계 중 ‘가족과의 관계’ 매개변수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을 하고자 한다. 결

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분석모형 1)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우선, 결혼이민자의 사회

적 활동참여 정도가 가족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모형 1의 1단계 회귀분

석 결과, 95% 신뢰수준(p<0.05)에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b=0.033)가 가족과

의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모형 1의 2단계 

회귀분석 결과,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b=0.023)가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모형 1의 3단계 회귀분석 결과, 결혼이

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가족과의 관계(b=0.504)가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

족도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 변수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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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결혼이민자의 가족과의 관계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가족과의 관계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B β B β B β

독립변수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 0.033** 0.055 0.023* 0.032 0.006 0.425

매개변수 가족과의 관계 - - - - 0.504*** 0.009

통제
변수

인구
학적
요인

성별 0.058 0.029 0.145*** 0.060 0.115** 0.048

연령 0.004* 0.059 -0.007*** -0.081 -0.010*** -0.106

최종학력 0.005 0.002 0.055 0.018 0.053 0.017

혼인기간 -0.012 -0.099 -0.018*** -0.121 -0.012*** -0.078

가구원 수 -0.036** -0.056 -0.008 -0.011 0.009 0.012

사회
학적
요인

총체류기간 -0.006* -0.057 -0.007* -0.053 -0.003 -0.029

귀화기간 -0.000 -0.014 -0.000 -0.012 -0.000 -0.006

가구소득 0.022** 0.050 0.112*** 0.214 0.101*** 0.193

기초생활대상자여부 -0.001 -0.000 -0.349*** -0.074 -0.348*** -0.074

영주권 취득계획 0.054* 0.039 0.050 0.030 0.022 0.013

한국국적취득계획 -0.025 -0.018 0.002 0.001 0.015 0.009

한국어실력 0.021*** 0.120 0.023*** 0.110 0.012*** 0.059

Constant 1.516 3.607 1.516

R2
Adjusted R2
F-Value
Durbin-Watson
VIF

0.033
0.029

9.84***
1.90

1.05~2.80

0.114
0.111

36.81***
1.91

1.05~2.80

0.288
0.286

107.76***
1.93

1.03~2.81

 * p<0.05, ** p<0.01, *** p<0.001
 주) 1단계: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가족과의 관계
      2단계: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생활만족도
      3단계: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가족과의 관계→생활만족도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분석모형 2)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우선,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가 사회적 인적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모형 2의 1단계 회귀분석 결과, 95% 신뢰수준(p<0.05)에서 결혼이민자의 사

회적 활동참여(b=0.866)가 사회적 인적네트워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2단계 회귀분석 결과,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b=0.023)가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모형 2의 3단계 회귀분석 결과,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사회적 인적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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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b=0.504)는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가 매개변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인적네트워크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사회적 인적네트워크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B β B β B β

독립변수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 0.866*** 0.321 0.023* 0.032 0.020 0.028

매개변수 사회적 인적네트워크 - - - - 0.003 0.013

인구
학적
요인

성별 0.670*** 0.075 0.145*** 0.060 0.142*** 0.059

연령 -0.016* -0.046 -0.007*** -0.081 -0.007*** -0.080

최종학력 0.339* 0.030 0.055 0.018 0.054 0.018

혼인기간 0.002 0.003 -0.018*** -0.121 -0.018*** -0.121

가구원 수 -0.052 -0.018 -0.008 -0.011 -0.008 -0.010

사회
학적
요인

총체류기간 0.003 0.008 -0.007* -0.053 -0.007* -0.054

귀화기간 0.000 0.017 -0.000 -0.012 -0.000 -0.012

가구소득 0.206*** 0.107 0.112*** 0.214 0.111*** 0.213

기초생활대상자여부 0.201 0.011 -0.349*** -0.074 -0.350*** -0.074

영주권 취득계획 -0.052 -0.008 0.050 0.030 0.050 0.030

한국국적취득계획 -0.267* -0.045 0.002 0.001 0.003 0.002

한국어실력 0.069*** 0.090 0.023*** 0.110 0.022*** 0.109

Constant 1.437 3.607 3.602

R2
Adjusted R2
F-Value
Durbin-Watson
VIF

0.144
0.141

48.25***
1.93

1.03~2.81

0.114
0.111

36.81***
1.91

1.05~2.80

0.114
0.110

34.23***
1.91

1.05~2.68

 * p<0.05, ** p<0.01, *** p<0.001
 주) 1단계: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사회적 인적네트워크
      2단계: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생활만족도
      3단계: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사회적 인적네트워크→생활만족도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개별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와 Process Macro를 통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

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라는 매개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obel Test z=3.282, p=0.00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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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인적네트워

크라는 매개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obel test z=0.749, p=0.453) (<표 7>, <표 8> 참조).9) 

<표 7>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Sobel Test)

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수 test statistic S.E. p-value

사회적 활동참여→가족과의 관계→생활만족도 3.282 0.005 0.001

사회적 활동참여→사회적 인적네트워크→생활만족도 0.749 0.003 0.453

<표 8>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Process Macro)

독립변수→매개변수→종속변수
Indirect
Effect

Boot.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사회적 활동참여→가족과의 관계→생활만족도 0.017 0.005 0.006 0.027

사회적 활동참여→사회적 인적네트워크→생활만족도 0.002 0.003 -0.004 0.009

위에서 분석한 매개효과 분석을 정리하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는 가족

과의 관계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가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높임에 있어

서 가족과의 관계라는 변수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결혼이민자 중 

사회적 활동참여에 있어서 가족과의 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결혼이민자의 생활

만족도는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인적네트워크라는 매

개변수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가 

9) 본 연구는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Process Macro를 통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가족관의 관계의 매개

효과는 95%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에, 

사회적 인적네트워크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여 간접효과가 없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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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만족도와 관련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2은 채택이 되고, ‘결혼이민자의 사회

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인적네트

워크)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은 3는 가족과의 관계 변수만 통계적으

로 유의미해서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분석한 <표 5>와 <표 6>에

서 독립변수인 사회적 활동참여, 매개변수인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인적네트워크, 종

속변수인 생활만족도 간의 인과관계와 변수들의 통계치와 유의수준을 도식화하면 다

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 사회적 관계, 생활만족도 간 인과관계 분석

사회적
활동참여

생활
만족도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

.055** .009***

.425

.013.321***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

고,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 우

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3,731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

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결혼이민자들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여성, 30대, 고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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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5-10년 미만의 혼인 기간, 4~5명의 가구원 수, 13.5/20점의 한국어 실력을 보이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긍정적인 생활 측면을 보면,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많으며, 가

족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는 주민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자신의 건강상

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우울증 경험 정도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이민자들의 부정적인 생활 측면을 보면, 이들은 배우자와의 문화적 차

이를 경험하고 있었고, 배우자와의 다툼이 많은 편이고, 언어문제로 한국생활에 어려

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들이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이나 집안 어려

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는 임신･출산 지원서비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는 낮다고 인식하였고, 차별 

경험이 많고, 사회적 활동 경험이 적었고, 생활만족도는 보통수준이라고 인식하였다. 

셋째, 결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연령(b=-0.060), 혼

인기간(b=-0.045), 가구소득(b=0.092), 배우자와의 대화시간(b=0.092), 가족과의 관계

(b=0.235), 문화적 차이(b=0.041), 배우자와의 다툼(b=-0.077), 자녀와의 관계(b=0.127), 

한국생활 어려운 점(b=-0.027), 건강상태(b=0.016), 우울증 경험 정도(b=0.152), 사회적 

지위(b=0.182) 등이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 중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 기간이 짧을수

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배

우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자주 경험할수록, 배우자와의 다툼이 적을수록, 자녀와의 관

계에 만족할수록, 한국생활에 어려운 점이 적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우울증 경

험이 적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지위, 우울증 경험 정도, 자녀와의 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 

중 가족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우울증 경험이 적을

수록, 자녀와의 관계자 좋을수록 이들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변수요인별로 보면 한국생활 요인이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학적 요인보다 결혼이민자

의 생활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는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는 가족과의 관계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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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 정도가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높임에 있어서 가족

과의 관계라는 변수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결혼이민자 중 사회적 

활동참여에 있어서 가족과의 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이들의 생활만족도는 더 높

아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인적네트워크라는 매개변수는 결혼이

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

혼이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울증 경험 정도와 사회적 지위변수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규명된 요인들이다. 기존선행연구에서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여성, 종교, 연령, 교육수준, 거주기간, 경제적 수준 등

이 있었고(Angelini et al., 2015; Amit, 2010; Safi, 2010; 김한성·이유신, 2013; 이창식, 

2010), 사회적 관계요인으로 가족과의 관계(김연수, 2012), 배우자와의 관계(이창식, 

2010), 가족 지지도(김연수, 2012), 사회자본(김민수·이현지, 2017), 사회적 차별 경험

(Safi, 2010; 김한성·이유신, 2013; 이영균·이민자, 2016)이 있었고, 기타요인으로 한국

문화 적응도(김연수, 2012), 건강상태(Angelini et al., 2015), 한국어 수준(김경미, 

2012), 도시지역 거주(김한성ž이유신, 2013)등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의 선

행연구 결과와 대략 일치하는 요인에는 ①연령, ②혼인기간, ③가구소득, ④배우자와

의 대화시간, ⑤가족과의 관계, ⑥문화적 차이, ⑦배우자와의 다툼, ⑧자녀와의 관계, 

⑨한국생활 어려운 점, ⑩건강상태로 10가지가 해당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새롭게 

규명한 요인에는 ①우울증 경험정도, ②사회적 지위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들은 청년층이고 고소득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배우자와 가족관계가 좋고,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다는 특성

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중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생활만족

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청년층의 고소득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음을 보여준

다. 또한, 이들은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길고, 가족관계에 만족하고, 배우자와의 문화

적 차이를 자주 경험하고, 배우자와의 다툼이 적고,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이민자

들이었다. 이는 이들이 배우자와 가족관계가 좋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한국생활

에 어려운 점이 적고, 건강상태가 좋고, 우울증 경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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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한국생활의 정착에 어려움이 없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뒷

받침한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에 있어서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생

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사회

적 활동참여와 가족과의 관계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인적네트워크는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서 매개변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이 일차적이고 가장 친밀한 관

계인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만족할 때 생활만족도도 더 높다고 인식한다는 것이

고, 사회적 인적네트워크는 사회적 활동참여에 기여는 하지만 이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

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활동참여 경험은 평

균 1.2회이고, 이들은 주로 모국인 친구와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사회적 활동·참여의 범위가 모국인 친구들로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민・다문화 지원 공공기관들은 결혼이민자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활동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야 하고, 이들이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개별 이민자 커뮤니티별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여기에 더해 다양한 이민자 그룹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활동참여 프로그램

들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가 가족과의 관계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 의미있는 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규명한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 요

인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추가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인적네트워크 이외에도 다양한 매개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들은 향후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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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d Key Words

The Effect of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Relations

Lim, Dong-Jin
Soonchunhyang University

Park, Kwan-Ta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and to investigate whether social 

relationships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Also, based on thi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questionnaire data on 

3,731 marriage immigrants living in Korea in 2018. The main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are female, in their 30s, under high school graduation, 

married for less than 5-10 years, number of 4-5 household members, an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score of 13.5/20. Second, marriage immigrants felt difficulties 

with language problems, perceived that their social status was low, their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was relatively low, and their overall life satisfaction was average. Third, 

the main variable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s were family 

relationship, social status, degree of depression experience, and relationship with 

children. That is, among marriage immigrants, the better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family, the higher their social status, the less they experienced depression, and the 

better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the higher their life satisfaction. Finally, the 

more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ed in social activities, the higher their life 

satisfaction was. In addi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their life satisfaction, the parameter of relationship 

with family played a mediating role, increasing their life satisfaction.

[ Key Words: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Life Satisfaction, 

Social Relationships ]




